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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u r po s e

충돌증후군 환자 및 정상인에서 견봉하공간 주사액의 저류 정도를 MRI 연속 촬영 및 임상 관찰을 통해 확인

하고자 하였다.

Materials & Method s

임상적으로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 1 0명( 1군)과 평소 증상없이 일상생활 및 작업이 가능했던 자원자 7

명을 대조군( 2군)으로 하였으며, 1군의경우 평균나이는 4 3세, 남자 6명여자 4명이었으며우세팔이 6례이었고

2군은 평균 나이 3 4세, 전원 남자였다. 1군의 경우 견봉하 주사 혼합액(depomedrol 40 mg, lidocain,

bupibacaine) 8cc를 이용하였으며, 2군의 경우 2% lidocain 8cc를 사용하였다. MRI 촬영은 견봉하 주사 전

후 및 주사 후 2주 4주 6주, 2달, 3달 4달째까지 시행하였고, 견봉하 공간을 3구역으로 나누어 T2 강조 관상면

영상하에 저류된 관절액의 양을 각각 관찰하였으며, 통증 및 관절운동 범위 등의 임상적 변화를 비교 관찰하였

다.

Re s u l t s

1군의 경우 초기 MRI 소견상 회전간극과 이두박근구 주위에 견봉하 점액낭의 증가 소견을 보였으며, 주사 후

견봉하 액의 증가가 3구역(후방공간)에서 확인되었다. 1군의통증 변화를 야간통, 휴식통 및 운동통으로 나누어

관찰한 결과 최초 5.5, 4.0 및 4 . 5에서 2주에 각각 3.3, 1.7 및 2 . 5로 호전되었으며, 4주에 3.5, 2.2 및 2 . 9로

증가되었으나 이후 4개월 까지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이었다. 운동범위는 굴곡, 외회전 및 내회전에서 초기에

1 5 9도, 57도 및 제 1 1흉추였으며, 4개월경과 시 각각1 6 7도, 61도및 제 9흉추로 호전되었다. 주사액의저류는

1군의 경우 구역 1, 2, 3에서 각각 4주, 6주 및 6주에 가장 감소되어 측정되었으며, 2군의 경우 각각 6주, 4주

및 2주에 가장감소되었으며,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이었다.

C o n c l u s i o n

충돌증후군 환자 및 정상인에서 견봉하공간 주사액의 효과로 인한 저류는 약 6주까지 감소되었으며, 이 후 증

상의재발 및 활동으로 인한자극에 따라 4개월까지도 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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